
설박탐 국산화 성공
미원, 화이저이어 세계 두번째로

미원이 기관지염·중이염 등 각종 감염증의 치료제인 설박탐의 생산기술을 세계에서 두번째로 개발,

해외시장 진출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미원이 개발한 설박탐 제조기술은 원개발 기업인 화이저 기술보다 1 5 %정도의 기술적 우위

확보는 물론 6 - A P A를 원료로 한 공정 단순화 및 경제성 있는 원부재 사용으로 생산원가를 2 0 %정

도 낮춤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저는 8 0년 세계 최초로 설박탐을 개발해 앰피실린과 합성해 유나신이라는 제품으로 세계시장에

서 연간 3 0 0 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제1세대 항생제인 앰피실린은 오랜기간동안 사용돼 오면서 항생제의 유효성분인 베타락탐을 절단해

버리는 효소를 만들어 내는 내성이 생겼으나 설박탐은 베타락탐 절단효소 저해제로써 기존 앰피실

린의 문제점을 해결한 고효능 항생제로 알려졌다.

미원은 설박탐 생산기술을 국내 및 외국에 특허

출원하는 한편 공장 건립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9 7년부터 본격 생산하기 시작, 첫해에 5 0억원 정

도를 판매하고 2 0 0 1년에는 최소 4 0 0억원의 매출

을 올릴 계획이다.

설박탐을 이용한 항생제품인 유나신의 국내 시

장규모는 9 1년 1 0 0억원에서 9 2년에는 20% 증가

한 1 2 0억원, 93년에는 9 2년대비 25% 늘어난 1 5 0억원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여왔다.

이와함께 한국화이저는 또다른 설박탐 합성 항생제인 썰페라존을 본사로부터 연간 5 0억원씩 수입·

판매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항생제 시장은 기존 항생제의 내성 발현을 억제해 주는 기능을 가진 설박탐과 같은 신세

대 항생제가 속속 개발되면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도모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

특히 스미스클라인비첨에서 개발한 클라뷰라인산 항생제도 이같은 신세대 항생제로써 기존 항생제

인 아목시실린과 합성해 오구멘틴이라는 제품명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 제품은 현재 일성신약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는데 연간 1 0 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1 9 9 4 / 8 / 2 2 >

유나신 수요현황 (단위 : 억원, %)

1 9 9 1 1 9 9 2 1 9 9 3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구 분

한국화이저 1 0 0 1 2 0 1 5 0- 2 0 2 5


